
40∙ │2008 12

현 사회가 창조와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

과문화의중요성은크게증 되었다. 박물관과과학관은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과학기술문화 공급의 기반시설로서 중

의문화적과학적소양함양이라는역할의중요성이점차강조되고

있다. 즉, 박물관과과학관문화는공기속의산소와같은핵심적인

요소인문화에 한전국민의이해와생활화, 창의적문화소양함

양을위해박물관과과학관은그존재가치가있다. 신정부는2008

년 3월‘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실현을 주창하며 문화

예술을통한삶의질향상을정책목표로제시했다.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님은 이미 미국의

새로운 통령오바마도국민들앞에서선언하 다. 궁극적으로경

제나군사력도경쟁력있는우위를얻기위해서는자연과학문화예

술의융합으로이룩할수있는창의력과좋은가치관으로만들어지

는것이다. 

이와 같은 시 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과 문화 예술 분

야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선진국에 비해 박물관과 과학

관수가절 적으로부족하며그나마도특정지역에편중되어있다.

따라서‘창의한국’건설을 위한 국가 경쟁력 증진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차원의박물관과과학관육성정책을확립하고추진하는일

은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박물관과과학관이그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해서

는첫째로박물관과과학관의지침서를마련하는일과법령및제도

적정비가조속히이루어져야한다. 또한중앙부처간협력체계의구

축과정부의지속가능한정책수립및실행을위한부서설립과확장

이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 박물관과과학관이우리선조들의과학

기술과슬기로운문화를이어받은유산의보고로서, 문화산업의센

터로서그역할과기능을다할때우리는우리의문화를통해인류를

화합시킬수있을것이다. 21세기한국이세계리더가되기위한전

략적선택으로‘박물관∙과학관육성’을꼽을수있을것이다.

박물관과 과학관 육성 지침서 마련

박물관은수집과연구, 전시, 교육을통해국민의복리증진을위

한 평생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비 리기관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의현재박물관수는그수적인면에서외국과큰차이를보이고있

다. 주요 OECD국가 1관당 인구에서 미국 6만 명, 프랑스 4만6천

명, 일본3만7천명, 독일2만명인데반해한국은12만3천명으로

절 적으로 박물관수 면에서 저조하다. 이는 우리 나라 문화 경쟁

력의 낙후와 함께 문화 예술 전반의 열악한 상황을 표적으로 보

여주는예라할수있다. 

2004년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작성한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연구보고서에따르면OECD 주요국가박물관현황

과 국내 지역별 인구와 면적당 적정기관 산출 기준에 근거하여 박

물관∙미술관확충의최소기준을1001관으로정의하고, 각시∙도

별로적정기관수를제시한바있다. 그러나박물관인프라확충정

책과 함께 현재 운 중인 박물관의 운 활성화 방안에 한 지원

정책을병행실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2012년까지900

특집 / 과학관과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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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목표로설정하 다(인구5만3천명당1개관수준). 따라서 이

미운 중인박물관의운 활성화를위한선결과제인박물관∙과

학관의육성지침서를조속히마련해야할것이다. 

과학관 육성 정책에 적합한 법령과 제도 개선

박물관과 과학관의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한 제도와 법제정이 시

급하다. 현재과학기술문화확산을위한전담기관으로과학창의재

단을운 중이나, 전국적으로균형을고려한과학관확충및과학

문화 확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이부족한실정이다. 예를들어, 16개광역지자체의과학기술관련

‘과’단위이상의조직을갖추고있는지방정부는 전, 구, 전북,

경북의4곳에지나지않는등지방의과학기술행정기반은매우취

약한 상태이다. 민간부문의 과학관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중앙∙

지방정부차원의지원을추진하기위한법적∙제도적∙행정적기

반도미흡하다. 

또한사립과학관설립및운 을활성화할수있는세제지원, 운

지원의구체적법적근거가필요하다. 특히현행법상사립박물관

은 국도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수 없는 기관이며, 공공요금부담,

설립부가세부담등에매우취약한형편이다. 효율적인운 을위

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근원적으로과학관육성법을개정하여과학관운 과지

원체제를제도화한다면모든육성정책의시발점이될것이다.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부서 확장

국내 박물관 정책 업무는 도서관박물관과에서 담당했던 박물관

정책업무가 기존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운 단 내 박물관 정

책과에서담당하 다. 그러나새정부출범이후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과에서 박물관 진흥계획수립, 국립자연사박물관업무, 국

립중앙박물관 업무, 국립민속박물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처럼박물관정책은지속가능한정책수립이불가능할정도로추진

부서가변경되고있었음을볼수있다. 따라서관련기구를강화하

여 박물관육성과를 설립하여 강력한 정책과 행∙재정력으로 경제

적이고효율적인건립및전국의모든국∙공∙사립과학관의지원

과합리적운 을도모해야할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선각적으로

사립박물관 미술관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과 국가의 문화발전

에크게기여할수있게되었다.  

지방 권역별 거점체계 확립을 통한 네트워크 확립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국립 박

물관∙과학관이거점역할을담당하여행정적교육적지원이가능

해져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현 미술관

이 각 분야별 박물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별 거점 역할

을 담당하는 국립 박물관 조직체계가 확립될 때 박물관 과학관 간

네트워크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 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는 전국의 직속 국립박물

관, 미술관 과학관에서 지역 공∙사립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의 학

예인력재교육, 마케팅, 홍보, 전시등이론과실습을위한매뉴얼

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한다. 과학관에서는 단계별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공립∙사립 학 박물관의 인적

자원에 한교육을활성화시키며이는열악한인력으로운 되고

있는지방의사립박물관에큰도움이될것이다.

정부가 사립과학관∙박물관 건립과 운 지원

현재의사립박물관은향후박물관육성의주체로서자리를잡아

야하나현재는사립박물관의지원을위한기반이미흡하여민간의

참여를적극유도하지못하고적극적이고능동적인활성화에한계

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박물관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

기때문에사립박물관의활성화를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필요성

이있다. 

사립 박물관과 과학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은 과학문화적 슬

기와 창의력 넘치는 한국문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현행법상사립박물관은국도에안내표지판도설치할수없는기관

이며, 공공요금부담, 설립건축부가세부담등으로국공립설립과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설립주체는 다르지만 국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동일한일을수행하고있음에틀림없으므로현재시행

되고 있는 문제점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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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가비교(1관당인구수) 

국가 연도 인구수(A) 박물관수(B) 1관당인구수(A/B)

미국 2004 280백만명 4,609 6 만명

프랑스 2004 60 백만명 1,300 4.6 만명

캐나다 2004 31 백만명 1,352 2.2 만명

일본 2004 130 백만명 3,492 3.7 만명

독일 2004 82 백만명 4,034 2 만명

한국 2007 48 백만명 519 9.2만명

출처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전국문화기반시설최소기준수립연구, 2004)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

부문화확산을위한세제개편에도노력하여재정자립에도도움을

줄수있는관련법을만들어야한다. 사립박물관촉진을위한지원

제도로는 사립과학관 설립을 위한 인허가 등‘원스톱행정서비스’

체제를구축하면좋을것이다. 

국내∙외의 박물관과 과학관의 국제적‘협력망’형성

11월에 개관한 과천과학관을 시작으로 구와 광주에도 국립과

학관 건립이 추진 중이다. 이는 전의 중앙과학관과 함께 지역에

거점적과학관체제의확립효과를가져온다. 따라서지역의국립

과학관을활용한전국적국제적협력망을체계화할때국∙공립∙

사립박물관들이 효율적∙합리적으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

으며상생효과가발생할것이다. 또한국제기구인아이콤, 즉국제

박물관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세계

적인 동향을 익히고 신지식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신속한

정보교환을통한교환전시, 수집및연구활동은세계박물관속의

한민국박물관의위상확립에도기여할것이다.

박물관∙과학관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컨텐츠 개발

비형식적 학습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박물

관의 중점적 기능이 전시 중심의 기능에서 체험을 통한 교육적 기

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전시를 통한 1차적 박물관 경험을 넘

어서새로운체험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박물관교육은전시의

기획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교육활동의부족은매우심각하게고려하여야한다. 

과학문화의확산과정에서의교육은매우중요하며이를전달하는

준교사급의전문인력의양성과양성된인력의항구적인관리체계가

이룩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현재박물관 교육실정은 전문 교육

자가아닌, 연구직전문직들이자신의업무와함께교육업무를담당

하고있다. 따라서교육자의지위와향후발전성을제도적인차원에

서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박물관 교육의 질 제고와 함께 고급인력

의 일자리 창출 결과로도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전국의 박물관에서

활용 가능한 현행 교과와의 연계성 있는교육 컨텐츠가 개발될 때,

박물관교육의질은선진국수준으로향상될수있을것이다.

박물관과과학관이본연의기능과역할을충실히수행할때문화

의보급과확산은좀더용이해질것은자명한사실이다. 과학기술

에 한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도 과학관이 제 몫을 다한다면 얼마

든지막을수있다. 청소년의이공계기피현상도잘못된과학문화

의 확산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이다. 과학문화의 확산 거점이자 시

작점인과학관을소홀히운 하는것은깨진독에물붓는것과다

름없다. 과학적전통과과학에 한바른이해, 이를향유하는사회

의애정이없다면첨단연구는사상누각이되고만다. 우리의문화

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문화국가를 만들어 우리 민족과 전

인류의행복을위해노력하는 한민국이되기를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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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이는 이화여자 학교 지구과학과 졸업 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의 웨스트민스터 학에서 경 학 석사학위를, 단국 학교에서 국제경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박물관경 마케팅학회장, 충청남도

박물관협의회장, 한국재활용과학교육학회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특집 / 과학관과 박물관

등록박물관∙미술관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20 235 276 289 306 358 399 511

-관당인구(명) 218,181 204,255 172,519 166,089 157,131 134,078 122,800 93,933

국립 25 25 30 32 31 31 30 27

공립 30 32 49 56 63 108 134 225

사립 84 96 113 116 126 155 163 180

학 81 82 84 85 86 64 72 79

계 46 53 60 65 74 80 92 115

-관당인구(명) 1,043,478 905,660 800,000 738,461 648,648 600,000 532,609 417,391

국립 1 1 1 1 1 1 1 1

공립 8 8 8 10 14 17 18 24

사립 36 43 50 53 58 60 7 87

학 1 1 1 1 1 2 3 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운 실태조사」,「미술관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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